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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과 음악 NFT 유통시장 비교 분석 
- 플랫폼 굿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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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플랫폼 굿 거버넌스(Platform-Good-Governance)의 관점에서 기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과 음악
NFT 유통시장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음원 유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음악 산업 분야 담당 공무원, 디지털 음원서비스 실무자, 학계, 음악 NFT 발행 경험
을 가진 음악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 NFT 유통시장은 기존 디지털 음원 유통시
장 대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참여자 의견의 적극적 수용과 권리자의 가격 결정권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 대비 분권화 및 참여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며 NFT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책임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로열티를 통한 2차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직접 권리 행사 등 저작권자 중심의 디지털음악 유통시장 구조 마련, 독점권 완화 시스템 구축, 음악 NFT 
시장의 안정적 진입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음악 NFT의 국내 음원 유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music distribution markets and
operational planning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ructure of existing digital music distribution and
music NFT distribution for good platform governance. The research includes in-depth interviews with 
music industry officials, digital music service practitioners, academics, and musicians with experience 
in minting music NFTs. As a result, we found the music NFT distribution market differs from the digital 
music distribution market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music NFT distribution is evaluated highly for 
its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compared to digital music distribution in terms of the active 
acceptance of participant opinions and rights-holder rights as to price. Second,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aspects were evaluated as relatively low in that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is unclear, and
there are barriers to entering the NFT market. Third, effectiveness was evaluated as higher in that 
secondary revenue generation through loyalty policies is possible. These findings sugge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gital music distribution market structure centered on rights-holders, including a direct 
rights exercis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mitigate monopoly rights, and to enact laws 
to support stable entry of music NFTs into the market. We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 positive 
impact on the domestic music distribution of music N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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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NFT(Non-Fungible Token)는 문화예술 및 콘텐츠 
등과 결합하여 자산화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함축
한 새로운 형태의 가치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1]. 블록
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는 
NFT는 소유권을 증명함과 동시에 희소성과 원본성을 동
시에 부여한다[2]. 또한 실물 예술품과 달리 표절이나 복
제, 변조, 위조와 같은 악용을 방지하는 프로비넌스
(Provinance)를 구현한다.

NFT는 디지털화된 예술적 가치에 투자한다는 점에
서 기존 예술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3]. 특히 NFT로 민팅(Minting)된 디지털 음
원은 소유뿐 아니라 이용자 간 거래가 가능하고[4], 아
티스트와 팬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며, 팬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아울러 음원시장에서 NFT 기
술은 유통 경로의 확장과 더불어 뮤지션들의 추가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5]. 이처럼 NFT 음악은 저작
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
는 기대가 높다[6].

Matthieu Nadini(2017)는 2017년부터 2021년까
지의 NFT 거래 중 예술(미술, 음악 등)이 71%의 비중
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NFT 예술의 잠재성을 주장
한 바 있다. 또한 장재호(2022)는 음악 NFT를 통한 
디지털 한정판 수익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였
다. 그 외에 음악 NFT 관점에서 K-POP 아이돌 팬덤
의 문화생산 활동 분석(김유민, 2021), 메타버스와 
NFT를 활용한 대중음악산업의 사례 및 특성(소울기·
장용걸, 2022), 메타버스와 NFT 플랫폼 분석을 통한 
대중음악 문화의 발전 방향(최지영·장민호, 2022) 등
의 선행연구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주로 디지털 자
산의 측면에 집중되어 음악 NFT 플랫폼에 대한 분석
과 기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디지털 음원과 음악 NFT 유
통시장을 비교·분석하여 음원 유통시장의 방향성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있어 실무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음악산업 분야 담당 공무원, 디지털 
음원서비스 실무자, 학계(실용음악과, 컴퓨터공학과), 음
악 NFT 발행 경험을 가진 음악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채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음원의 유통 구조 및 한계
2.1.1 디지털 음원 시장
음악의 디지털화는 독일 공학자 칼하인즈 브랜든버그

(Karlheinz Brandburg)가 음원 압축 포맷을 개발하면
서부터 시작되었다[7]. 2000년대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P2P MP3 음원 파일 공유서비스 냅스터(Napster)가 출
시된 이후 해외는 스포티파이(Spotify), 국내는 멜론을 
중심으로 디지털 음원이 정착되었다. 디지털 음원의 이
용 방식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단말기로 전송하여 스트
리밍과 다운로드 형태가 있다[8]. 

모바일 혹은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을 실시간으로 
재생하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를 일컫는 스트리밍(Streaming)
은 1995년, 리얼 네트워크(RealNetworks)의 리얼 오디
오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9]. 스트리밍 방식의 도입은 
음악유통사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디지털 음원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이동통신사와의 협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10].

글로벌 디지털 음원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11], 이중 스트리밍 수익은 2023년 기준 258
억 원 달러(원화 약 34.7조 원)로 성장한 반면, 다운로드
는 약 14억 달러(원화 약 1.9조 원)에 그쳤다. 다운로드 
매출의 하락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2027년 약 12억 
달러(원화 약 1.6조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처럼 음악 소비는 이제 다운로드가 아닌 디지털 스트리
밍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12].

Unit: billions of dollars

Download Streaming
2017 2.30 10.06

2018 2.26 11.70
2019 2.87 13.81

2020 2.83 18.99
2021 1.76 21.81

2022 1.44 23.27
2023 1.40 25.84

2024 1.36 29.60
2025 1.34 31.42

2026 1.29 32.84
2027 1.21 33.97

Table 1. Global Digital Music Market by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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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디지털 음원의 유통 구조
기존 디지털 음원의 유통은 창작자-제작사-음원유통

사-음원플랫폼사(OSP사업자)-소비자의 단계를 거친다. 
창작자와 제작사가 음원을 창(제)작하면 디지털 유통사
업자가 이를 유통한다. 다만 국내의 경우, 음원 유통은 
개인이 할 수 없으며 유통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부 대형 음원 플랫폼 사업자(카카오엔터-카카오M, 바
이브-드림어스)는 유통사업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대형기획사에 소속된 창작자의 모든 창작물을 유
통할 권리를 가지거나 음악 제작에 투자하는 등 영역을 
확장하며 점차 독점적 지위를 굳히고 있다[13].

소비자가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고 음원을 이용하면 
음원 플랫폼은 수익을 저작권 신탁업체에 전달하고, 이
는 다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저작권 신탁업체는 저작권을 관리해 주
는 단체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저작권 
업무를 처리한다. 저작권 신탁업체로는 작곡가, 작사가 
등의 저작자가 가입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가수, 연
주자와 같은 음악실연자가 가입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
합회’, 기획사 등 제작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음반산업협
회’ 등이 있다. 이때 저작권의 평균 징수 비율은 음원 플
랫폼 44%, 제작사 40%, 저작자 10%, 음악실연자 6% 등
이다[14].

2.1.3 디지털 음원 유통 구조의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음악 유통의 주체는 일부 

대형 플랫폼 등 등록 사업자로 제한되어 있어 유통 과정
에서 권리자(아티스트)의 개입이 어렵다[15]. 또한 뮤지
션은 저작권신탁단체가 지정한 비율에 따라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뿐 개인이 자율적으로 저작권료 비율을 책정할 
수 없다[16]. 이와 같은 디지털 음원 유통구조의 한계를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보다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자의 주체적 대응이 어렵다. 2021년, 중국
의 한 음반사에서 보이그룹 브라운아이즈의 노래를 유튜
브에 본인의 곡이라고 유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
해자는 유명 가수 이승철, 아이유, 윤하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도용과 불법복제가 일
어나 충격을 주었다[17]. 언론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권리
자들은 개인적 차원의 대응이 어려웠던 사건이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1886년 9월 
베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세계저작권협약 
가입(1987년 7월)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들의 
불법 웹사이트 수사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8]. 하지만 디지털 복제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의 음원유통사에는 음원 복제에 
대한 별도의 대응 부서가 없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처리
도 용이하지 않아 결국에는 음악 권리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19].

둘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음원 가격이다. 
2012년 기준, 음원 다운로드 1곡의 평균 가격은 2,237
원(영국), 1,087원(미국), 791원(일본)이었다[20]. 이에 
반해 한국은 100곡 이상의 음악 다운로드 시 1곡 당 음
원 가격은 63원에 불과했다(2015년 기준). 이후 전송사
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23년 다운로드 1곡의 
가치는 여전히 약 100원에 머물고 있다[21].

무제한 듣기의 경우, 2013년 3,000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약 8,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수입을 
정산하는 방식은 8,000원을 한 달간 청취한 곡수로 나누
는 구조로, 한 달간 1,000곡을 듣는다면 한 곡 당 플랫폼
의 수입은 8원이다. 권리자는 여기에서 유통사 몫을 제
외하고 수입 배분율에 따라 나누어 정산 받는다. 창작, 
섭외, 스튜디오 대여, 앨범아트 제작 등 음악 제작에 필
요한 최소 비용은 평균 약 300만 원임을 감안할 때[22],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37만 회 이상의 청취가 이
루어져야 하는 셈이다.

셋째, 높은 유통 수수료이다. 멜론, 바이브, 지니뮤직
과 같은 플랫폼 음원 유통사가 수익의 30%를 가져가며, 
나머지 70%가 권리자의 몫이 된다. 여기에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의 중개 수수료를 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작
자와 음악실연자의 수익은 각각 10%와 6% 이하에 불과
하다. 소비자가 지불한 구독료의 절반 이상이 유통 관련 
회사나 단체의 매출로 잡히는 구조인 것이다[23]. 이러한 
구조는 음원 플랫폼을 보유한 대형 유통사가 시장을 주
도하고 있는 이상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평가된다[24].

2.2 음악 NFT 유통시장
2.2.1 음악 NFT
음악 NFT는 음악 작품의 소유자를 식별하는 인증서

이자 음악 디지털 리소스를 포함한 디지털 음악 자산이
다[25]. 통상적인 NFT가 시각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음
악 NFT는 청각적 구성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26]. 또
한 음악 NFT에는 오디오 파일 외에 뮤직비디오, 앨범 아
트, 콘서트 티켓 배포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NFT의 확장성은 더욱 커진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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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NFT의 특성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NFT는 대체 불가한(Nonfungible) 코드와 콘
텐츠의 메타데이터를 매핑하여 복제가 불가능하게 설계
되어 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 기술, 콘텐츠 
무단 도용 차단 기술을 통하여[28] 불법복제와 콘텐츠의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 불법복제에 대한 NFT 보안 추
적 프로세스는 Fig. 1과 같다. 

Fig. 1. NFT Security Tracking Process 

둘째, 기존 음원의 경우 유통사를 통해 공표된 음악의 
크레딧 정보를 창작자가 변경하려면 제작사와 유통사의 
확인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음악 NFT는 
창작자가 NFT의 크레딧 정보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셋째, 아티스트는 저작권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
다. Table 2에서 음악 창작자가 글로벌 음악 NFT 플랫
폼인 Catalog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글로벌 1위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를 통해 1년 동안 번 수익 대비 약 10
배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29]. 예를 들어 Daniel 
Allan은 비인기 아티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
시 플랫폼 Catalog에서 85,000달러(원화 약 1.1억 원)
의 1차 수익을 창출했으며, 170,000달러(원화 약 2.2억 
원)의 추가 수익을 벌어들였다[30]. 

Criteria: 2022.4.14.

Catelog Spotify %
Haleek Maul $226.8K $0.2K x1,273

Grady $70.8K $48.0K x0.5
Daniel Alian $85.6K $6.0K x12.4

Oshi $57.4K $5.9K x8.8
Matthew Chaim $53.8K $4.9K x10.0

Table 2. Catalog vs. Spotify Annual Average Earnings 
Comparison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를 기
준으로 원작자에게 귀속되는 2차 판매 로열티는 약 
2.5%이다. 따라서 만약 1곡이 10,000원에 판매되었다

면 250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100곡
당 63원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음원시장(다운
로드 기준)과 확연히 비교된다. 아울러 음악 NFT는 권리
자 개인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경매와 2차 로열티 
거래로 음악 가격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패
시브 인컴(Passive-income)을 기대할 수 있다.

2.2.2 음악 NFT 유통 구조
음악 NFT의 유통은 창작자-NFT 마켓-소비자의 구조

로 이루어진다. NFT 마켓은 기존 음원 유통 플랫폼  역
할을 하는데[31], 이때 거래는 통상 화폐가 아닌 암호 화
폐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지
갑을 소유해야 한다.

음악 창작자(작사가, 작곡가, 편곡가)가 한국음악저작
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하고 분배받을 때 필수적으로 이
뤄지는 과정은 저작물 등록인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는 이러한 역할을 암호화폐 지갑이 수행한다[32]. 따라서 
창작자는 NFT 마켓에 작품을 등록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하는데, 이러한 민팅(Minting) 과정에서 창
작자는 판매금액뿐만 아니라 2차 로열티와 같은 판매 보
상을 설정할 수 있다[33].

다만 NFT 유통은 판매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소요
된다. 대표적으로 ‘가스비’를 들 수 있다. 창작물의 민팅 
과정을 거쳐 판매처에 등록하는 데 소비되는 수수료를 
일컫는 ‘가스비‘는 NFT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소모되는 
전기세에 대한 일종의 비용이다[34]. 가스비는 암호화폐
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데, 암호화폐의 종류에 따라서
는 무료인 경우도 있다.

Feature Traditional Music 
Distribution Market

Music NFT 
Distribution Market

Mechanism Digital platforms, Blockchain-based 

Revenue 
Model

Revenue shared with 
artists according to 

contracts

Sales of NFTs and 
secondary market 

royalties

Artist 
Control

Controlled by labels and 
platforms

Artists can directly 
control the pricing

Consumer 
Ownership

Access rights; only a 
license to listen

True ownership of 
a unique digital item

Market 
Reach

Easy access through 
popular platforms

Limited to those 
familiar with crypto 
currencies and NFTs

Security Easy to copy, 
untraceable Unreplicable, traceable

Table 3. Comparison of Traditional Music Distribution 
Market and Music NFT Distribut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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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 디지털 음악 유통 프로세스가 유통사에 
집권화된 프로세스라면, NFT 유통 프로세스는 소비자 
혹은 판매자가 주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제까지 논
의한 기존 디지털 음원과 음악 NFT 유통시장의 비교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2.2.3 음악 NFT 주요 사례
음악 NFT 유통 플랫폼에는 해외에는 아르페지 렙스

(Arpeggi Labs), 오디우스(Audius), 사운드닷시즈
(Sound.xyz)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쓰리피엠(3PM), 쿵
월드(Koong Wolrd)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 운영 
방식과 특징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Criteria: 2021

Name Country Subscribers
(Estimate)

Revenue
(Estimate)

3PM
South Korea

12K $184K

Koong World 50K $204K
Arpeggi Labs

USA

2,500K $5000K

Audius 7,500K $135,000K
Sound.xyz 1,000K $5.500K

Source: Thevc, Medium, CoinMarketCap  

Table 4. Current Status of Leading Music NFT Platforms

1) 아르페지 랩스(Arpeggi Labs)
아르페지 랩스는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

반 딜런(Evan Dhillon), 카일 딜런(Kyle Dhillon), 제임
스 파스탄(James Pastan)이 설립한 기업으로 ARP 프로
토콜(주소 결정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한 웹 음악 생
성 플랫폼이다[35]. 이곳에서는 음악 창작 기능인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와 NFT 발행을 포
함한 일원화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오픈씨가 NFT 자산
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면, 아르페지 
랩스에서는 창작자 개인이 원스톱으로 제작-배포-수익
화까지 가능하다. 아르페지 랩스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페지 랩스는 음악 제작 기능을 무료로 제공
한다는 점에서 타 플랫폼과 구별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티스트들이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DAW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애플 전용 DAW인 로직프로X는 
25만 원 상당이며,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FL스튜디
오, 에이블튼라이브는 각각 50만 원, 80만 원 상당의 비
교적 고가이다. 아르페지 랩스의 작곡툴에는 기존 DAW

에 포함된 고급 기능까지는 없지만 음악 제작에 무리 없
는 기능과 드럼, 피아노, 기타, 신디사이저와 같은 효과
음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아르페지 랩스는 음악 NFT 발행 과정에서 구매
자가 실제 창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사
운드트랙(Generative Soundtrack)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NFT 아티스트가 작품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IP) 
및 상업적 권리를 구매자(소유자)에게도 허용하여 팬덤
의 형성을 촉진하고 2차 로열티까지 창출할 수 있는 운
영 방식이다.

셋째, 자체 NFT 저장소 운영으로 창작자가 민팅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오픈씨에서 평균적인 민팅 비용은 약 
$100이지만 아르패지 랩스에서는 최대 $25까지 절감할 
수 있다[36]. 또한 다수의 NFT 프로젝트는 음악 데이터
를 타사 서비스에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참조만 
블록체인에만 저장한다. 하지만 아르페지 랩스는 구매자
가 블록체인 기록이 아닌 소유 목적으로, 자체 확장자 
<.arp> 파일을 사용하여 iframe 형태로 업로드한다. 

2) 3PM
2021년 설립된 3PM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한 ’NFT 상호운용성 라이브러리‘에 기
반한 사업체이다. 음악 유통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생
략하고 음원 및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며, 자체 웹사이
트 및 NFT 마켓 플레이스에 판매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3PM은 창작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MPC 기반의 Web3Auth 솔루션을 도입하여 전
자지갑 없이도 소비자가 음악 NFT를 구매(소유)할 수 있
도록 한다. 암호화폐가 아닌 신용카드 등 일반 결제 수단
을 지원하여 접근성이 높다.

3PM과 타 음원 유통사업체와의 차이점은 NFT를 구
매한 소비자에게 음악 리소스를 제공하여 2차 활용의 기
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37]. 구매자는 유튜브 등 타 음
원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청취뿐만 아니라, 음악의 소
스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곡을 창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발매하는 등의 부가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3PM은 공연 운영방식에도 NFT를 도입하여 리
셀을 통한 불법 구매를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자지
갑 또는 SSO(Single Sign On) 로그인을 통하여 티켓 구
매 및 양도 추적이 가능한 계정에 기반한 NFT 티켓을 판
매한다. 3PM은 이를 통해 관객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동
시에, 공연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정가 양도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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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플랫폼 굿 거버넌스
2.3.1 개념 및 특징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개념은 1998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원조 효과성 평가
(Assessing Aid)’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바람직한’, ‘좋은’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굿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협의의 과정을 거
쳐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39].

원래의 굿 거버넌스가 국가 원조를 위한 행정학과 정
치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면, 플랫폼 굿 거버넌스
(Platform Good Governance)는 미디어 시장의 가치
가 증가함에 따라[40] 언론학 분야로 확대되어, 사적 기
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플랫폼을 통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점을 지향한다[41].

플랫폼 굿 가버넌스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지
수·윤석민(2019)의 ‘가짜뉴스 관련 플랫폼을 참여성, 분
권화, 책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이라는 차원에서 플랫폼 
굿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한 연구’, 홍대식(2013)의 ‘플랫
폼 굿 거버넌스 관점의 모바일 생태계에서 플랫폼 중립
성 확보를 위한 연구’, App Annie(2017)의 ‘모바일 전
략에 앱이 필요한 연구’ 등이 있다.

플랫폼 굿 거버넌스가 다른 굿 거버넌스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플랫폼 내 구성요소를 설계하는 기술적 
운영 방식인 ‘아키텍처(Architecture)’가 포함된다는 것
이다[42]. 아키텍처는 플랫폼 사업자와 앱 사용자들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을 나누고 재통합할 것인지와 같은 
‘상호작용의 구조’를 의미한다[43]. 플랫폼 굿 거버넌스
의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자율
권을 보장하며, 권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체
계를 지향한다[44].

2.3.2 분석 틀 및 평가지표
Tiwana(2018)은 플랫폼 굿 거버넌스의 구성 요인을 

① 목표 ② 정책·제도·전략 ③ 행위자의 역량 ④ 맥락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의사 결정권의 분할이다. 이는 특정 사안에 있
어서 플랫폼 사업자와 참여자 간 우선적인 권한이 누구
에게 있는지를 의미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아키텍처 설
계와 의사결정권 분할이 동일 수준으로 이루었는지 그리
고 전략 설계 과정에서 참여자의 실질적인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둘째, 통제 포트폴리오이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참
여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통제하는지를 나타낸다. 여
기에는 플랫폼 참여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차별 여
부를 확인하는 방식인 ‘게이트키핑’, 행위자들이 규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방식인 ‘프로세스’, 플랫폼 사업자
와 참여자 간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인 ‘가격결정 정책’
이 포함된다.

한편 표시영(2020)은 김의영(2014)이 제안한 굿 거버
넌스의 공동 목표와 Tiwana(2018)의 플랫폼 굿 거버넌
스 구성 요인에 세 가지의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Table 
4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참여성’과, 수익을 배분함에 있
어 참여자가 충분한 수익을 얻도록 하는 ‘책임성’, 그리
고 이를 토대로 향후 참여자(권리자 및 소비자)들에게 공
동체(플랫폼)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감을 주는 ‘효율성과 
효과성‘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
대로 하여 플랫폼 굿 거버넌스의 구성 요인을 분권화, 참
여성, 통제성, 책임성, 효율성 및 효과성 등 5가지로 설
정하고자 한다.

Goals Detailed metrics

Decentr
alization

Decision 
partitioning

- Do platform operators have the same 
architectural design and 
decision-making power split?

- The extent to which participants' 
needs are reflected in the platform 
provider's strategic decision making 
process

Engagement
- The extent to which different 

stakeholders are involv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Controll
ability

Gatekeeping - Does the platform discriminate against 
entrants without objective criteria?

Processes

- How doe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each participant's 
operational behavior is in line with 
our rules, and then penalizing them, 
work?

Determining 
Pricing 
Policies

- What is the revenue sharing scale for 
platform services and how does it 
work?

Accountability -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when 
unfair suspicion behavior occurs?

Efficiency - Is it efficient compared to other 
policies of this nature? 

Effectiveness - Are there other secondary, invisible 
effects?

Table 5. Good Governance Goals and Detailed 
Metrics for Platform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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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분석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과 음악 NFT 유통시

장을 플랫폼 굿 거버넌스 관점의 목표 평가지표인 분권
화, 참여성, 통제성, 책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의 측면에
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가 설정한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분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아키텍처 설계와 의사결
정권 분할이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가?

2. (참여성) 플랫폼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결정 과
정에서 참여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3. (통제성) 플랫폼 이용의 제한 여부와 수익 배분 척
도는 어떠한가?

4. (책임성) 불공정 의심 행위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5. (효율성 및 효과성) 다른 플랫폼에 비해 효율적인
가? 그리고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가?

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굿 가버넌스 관점의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심층인터뷰를 채택하였다. 심층인터
뷰는 연구대상자의 경험, 인식 및 실제 현실에 대한 풍부
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인간 행동과 사회현상의 차
이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45]. 

3.3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는 9명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의 규제 및 

정책에 통찰력을 보유한 공무원, 디지털 음원서비스 실
무자, 음악 NFT 현상에 대한 이론적·비판적 분석 능력을 
보유한 교수(실용음악과, 컴퓨터공학과), 음악 NFT 발행 
경험을 가진 뮤지션 등 중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
춘 자를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별 인터뷰 횟수는 1~3회 진행
하였고, 매회 평균 1시간이 소요되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추가 답변을 요청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질문 진행 시,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보
호됨을 공지하였으며, 조사된 내용들은 익명으로 처리됨
을 사전에 밝혔다.

Spec. Job title Years of 
experience

Public 
Sector

A Local Government Executive 15 years
B Local Government Manager 10 years
C Trust Organization Manager 10 years
D Trust Organization Assistant  7 years

Academia
E University Professor 10 years
F University Professor 13 years

Private 
Sector

G Distributor Executive 7 years
H Creator Freelancer 5 years
I Musician Freelancer 6 years

Table 6. Study Participant Status

3.4 분석 결과
3.4.1 분권화
연구 참여자들은 음악 NFT 유통시장은 시장 진입 단

계로 의사결정 분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참여자의 
요구 수용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음
원 유통시장 대비 분권화 측면에서 높게 평가했다. 반면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초창기에 불법 음원 다운
로드 시장을 보완하는 과정이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졌으
며, 그 과정에서 권리자의 의사결정 분할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주도적인 시장으
로 현재까지 권리자의 의사결정권이 동일 수준으로 이뤄
지지 않아 분권화 측면에서 낮게 평가했다.

“음악 NFT 유통시장은 상품의 판매와 중단을 뮤지션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 대
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Study participant 
A

“음악 NFT 유통시장은 시장 진입 단계로 아키텍처 설
계와 의사결정 분할이 동일한 지는 현재 판단할 수 없
다.” - Study participant B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불법 다운로드의 범람을 
계기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 주도로 유통 시장이 
구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권리자의 개인적 의견이 반
영되기 어려웠다.” - Study participant D

3.4.2 참여성
연구 참여자들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유통사

업자만이 음악을 유통할 수 있기에, 사업자의 권한이 막
강해졌으며, 이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권리자의 개인적
인 차원의 개입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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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유통시장은 시장 초기 단계에 아키텍쳐 가치를 반
영한 Web 3.0을 기반으로 참여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오래된 음악은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에서 권리자가 참
여하여 재 부흥을 시키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며, 음원 
유통사는 과거의 음악보다 최신 음악에 집중하는 전략
을 취하고 있다. 모순적으로 해외 영상 플랫폼 유튜브 
알고리즘 상위에 등재되는 경우, 역으로 과거의 음악이 
흥행하여 타 플랫폼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 - 
Study participant C

“음악 NFT 유통시장은 Web 3.0 성격을 반영하여 
NFT 발행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
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국내 음악 NFT 플랫폼 3PM
과 같이 소비자도 창작자의 음악을 재창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 대비 참여 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 Study participant E

3.4.3 통제성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의 경우 대형 

유통사가 보유한 권력의 정도에 따라 발매 음악의 상위 
리스트 노출이 결정되며, 정부, 저작권 신탁사 그리고 사
업자 간 통제 하에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통제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음악 NFT 유통시장은 
플랫폼-권리자 간의 쌍방의 관계로 유통사업자의 경쟁이 
부재하여 별도의 유통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가격 결정에 있어 권리자가 음악 NFT 가격을 스스로 책
정할 수 있기에 통제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발매 음악의 상위 리스
트 노출을 위하여 대형 유통사에 맡겨야 한다. 낮은 유
통 수수료로 홍보하는 군소 유통사가 존재하나, 발매 음
원의 상위 리스트 노출이 어렵기에 유통 수수료를 더 지
불하더라도 대형 유통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된다.” 
- Study participant F

“음악 NFT 유통시장은 상위 리스트 노출에 있어 별도
의 차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익 배분 척도에 있어 
권리자 주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의 저작권 지분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Study participant H

3.4.4 책임성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의 경우 음원 유통구조 안정화를 

위하여 약 13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규정, 합의된 저작권 비율, 신탁 단
체 소속 등의 사유로 권리자 개인적 차원이 아닌 단체 차
원의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상대적으로 음악 NFT 유통시장은 짧은 역사로 
인하여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관할 부
서가 명확하지 않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의 주
체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에서 책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
단했다.

“음악 NFT 유통을 관할할 정부 부처도 부재하며, 이를 
기반을 두는 규정도 부재하기에 아무리 창작자와 권리
자의 주도적인 음악시장이라 하여도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의 안정성과 책임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 
Study participant G

“해외에서는 음악 NFT 플랫폼 투자 사기가 상당수 발
생하는 편이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책임 주체를 알 수 
없으며, 보상 방안도 드물기에 보안성 측면에서 현재까
지는 낮다고 생각한다.” - Study participant I

3.4.5 효율성 및 효과성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화된 유통 프로세스와 전문 인력들을 기반으로 
유통이 원활하고 용이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보
았다. 이에 반해 음악 NFT 유통시장은 NFT에 대한 사
전 지식이 부재하면 유통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에 유통 효율성 측면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음원의 1회성 발매를 끝
으로 리메이크 곡을 제작하지 않는 이상 향후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음악 NFT 유통시장은 
발행 이후, 로열티(추가 보상권)를 통한 부가 수익 창출
이 가능하여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음악 NFT 유통시장은 뮤지션 입장에서 아직까지 주도
적으로 진입하기에 난이도가 있다고 보이며, 전문화된 
인력을 갖춘 음악 유통사가 NFT 유통까지 포괄하여 대
리 유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Study participant 
A

“음악 NFT 유통 과정에서 2차 로열티와 같은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뮤지션이 지식과 노하우만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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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다면, 본인 음악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Study participant D

4. 결론

본 연구는 플랫폼 굿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디지털 음
원 유통시장과 음악 NFT 유통시장의 구조를 비교 분석
하여 향후 음원 유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운영계획 수립
에 있어 실무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아키텍처 설계와 의사
결정 분할이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음악 NFT 유통시장
은 시장 초기 단계로 의사결정 분할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자의 실질적인 요구 수
용도가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 대비 높다. 

둘째,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의 정책 결정 과정은 유통
사업자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권리자 개인의 차
원에서 개입이 어려우나, 음악 NFT 유통시장은 시스템
적으로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대형 유통사가 독점형
태로 권리자를 통제하며, 아티스트보다는 유통 이해관계
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반해 음악 NFT 유통
시장은 아티스트의 개입이 보장되어 권리자의 주체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

넷째,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오랜 역사로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관할 법령과 권리자 단체가 정비되어 책임
의 주체가 권리자 개인이 아닌 단체로 귀속되지만 음악 
NFT 유통시장은 아직까지 시장 초기 단계로 관할 부서 
및 관련 법령의 부재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다섯째,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장기적으로 구축된 
유통 프로세스가 있어 참여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쉽게 
유통을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음악 NFT 유통시장에서 개
인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NFT 분야의 사전 지식이 필
요하다. 

여섯째,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음원의 1회성 발매로 
향후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음악 NFT 유통
시장은 로열티 정책을 통한 2차적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음원 유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운영계획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권리자가 개입할 수 있
는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참여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수용

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독점적 유통사
업자의 독점적 권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권리자가 직접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디
지털 음원 유통시장은 권리자의 가격 책정 의사 반영이 
어려운 기존 저작권 분배 시스템을 보완하여 권리자가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음악 NFT 유통시장의 경매 
시스템과 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참여자가 음
악 NFT 유통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 및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음악 NFT 
유통시장은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정부 차원의 
NFT 리터러시(literacy) 지원 및 유통 가이드라인을 구
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굿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디지털 음
원 유통시장과 음악 NFT 유통시장의 구조를 비교 분석
하고, 이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과 이에 따
른 개선점을 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음
악 NFT 유통시장에 관한 국내외 전문 분석 자료가 많치 
않아 보다 명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탐색적 연구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재
료로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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